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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통안전 확보의 첫걸음을 떼다!
-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발전 토론회 개최 -

□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발전 토론회’를 

2월 8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박대수 

의원, 지성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운전자에게 실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로위험 기상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기술과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회에서는 △기상청 △한국도로공사 △티맵모빌리티(주)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이 도로기상관측망 구축과 시험서비스,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 재난관리,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위험 기상정보의 전달 및 도로

기상 중장기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주제를 발표했다.

  ○ 이어서 운전자를 위협하는 도로위험 기상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생산과 전달체계 등 기상청과 도로 관련 기관, 

민간이 힘을 합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진행되었다.

□ 기상청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협업*을 기반으로 운전자가 도로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를 2월 10일(금)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시험 서비스한다.

    * 기상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비게이션 

사업자(티맵모빌리티(주) 등)

   ** 도로기상관측망과 기상레이더 등 실황 기반의 기상관측자료를 융합하여 3단계

(관심, 주의, 위험)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생산

□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제 첫걸음을 뗀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는 

정확도 향상과 서비스 개선이라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도로위험 기상

정보 제공을 통해 도로위험 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

합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발전 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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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발전 토론회 사진

| 모두발언 하는 유희동 기상청장 |

| 토론회 기념사진(왼쪽에서 다섯 번째 박대수 의원,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유희동 기상청장) |  


